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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의와 우울의 계에서 반추  반응양식에 의해 조 되는 
자기비 의 매개효과: 남녀차이를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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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Blame Moderated by Ruminative Response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Sung-Min Ham,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 Ang University, Seoul, Korea

This study examines (a) the extent to which self-blame mediates the effect of self-focused attention on depression and (b) the 

manner in which ruminative response styl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blame and depression. Three hundred and 

fifteen respondents aged between 19 and 43 (male=115, female=200) completed a survey measuring levels of depression, 

ruminative response style, self-blame, and self-focused attention. Results indicated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at levels of 

self-blame and depression. Subsequent analyses were conducted separately per each sub-sample accordingly. For male, self-blame 

had a full mediation effec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while its effect remained relatively 

limited for female. Among male, ruminative response style moderated the impact of self-blame on depression. Its moderational 

effect, however, remained unapparent among female. Current results suggest potential gender differences in many important aspects 

of depression such as its duration and intensity, with making unique contribution to the depression literature. (Korean J Str Res 

2015;23:2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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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사회는 우울사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날 우

울증의 발병률은 유례없이 높다(Han BC, 2012). 보건복지부 

산하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3)의 2012 국

민건강통계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  최근 1년 동

안 2주 이상 연속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

거나 망감 등을 느낀 사람은 여자가 15.9%, 남자가 

8.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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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지속 으로 보고되었다. 한 자살시도를 하여 응

실을 내원한 환자의 41.7%가 우울증을 보고하 다(Kim 

WH et al., 2010). 이처럼 우울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으

며, 정신건강을 넘어 생명까지도 하고 있다. 그러나 많

은 수의 한국인은 우울증을 문  도움 없이 개인의 의지

로 극복할 수 있는 가벼운 병으로 여기고 있고(Cho HJ et 

al., 2008), 의료 달체계도 만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에 

이 맞추어져 있어서 우울증의 방 측면에서는 충분

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울증에 증

으로 처하기 보다는 우울증 발생과 발 과정에 한 문

인 매뉴얼을 보 하여 우울증에 한 인식을 바로잡고 

구나 쉽게 매뉴얼에 따라 자신의 우울증상을 분석하여 시기 

한 우울증 방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 우울의 일반 인 발생기제뿐 아니라 발 과정에서 나

타나는 다양한 변이를 설명하는 구체 이면서도 포 인 

우울 모델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우울증은 주로 인지  측면에서 발생 기제가 논

의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많은 이론이 ‘자기에 한 인지’

의 측면에서 우울을 설명했다. Beck(1976)은 우울증 환자가 

자기 자신과 주변환경, 그리고 미래를 부정 으로 편향되

게 해석하는 인지삼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왜곡된 신념에 따라 자동 으로 부정  사고를 하

게 되어 우울한 기분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Higgins(1987)의 

자기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 theory)에 따르면 자기개념

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이상  자기와 실제 자기가 

불일치할 때 우울한 정서가 유발된다. 이러한 이론에서 우

울이 발생하는 과정에는 공통 으로 자기에 한 주의가 

제되어 있다. 일단 자기에게 을 맞추어야 자기와 

련한 역기능 인 인지처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기 요소

간 불일치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기  주의는 

우울 발생의 시 로서 자기에 해 주의할수록 우울의 발

생가능성이 높아지며, 자기  주의편향을 가진 사람

은 우울에 보다 취약할 것이다.

  과도한 자기  주의가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은 다양

한 방법론  근을 통해 지지되고 있다(Ingram, 1990). Smith 

et al.(1981)은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 Fenigstein et 

al., 1975)의 하 척도  자기  기질을 측정하는 개인

 자의식 척도 수와 단축형 MMPI(Dempsey, 1964)의 우

울 척도 수 간에 유의한 상 이 있음을 확인하 다. 

Ingram et al.(1984)은 자기  문장완성검사를 통해 우울집

단이 비우울집단에 비해 자기  반응을 더 많이 보임을 

확인했다. Larsen et al.(1988)은 두 달간의 추 연구를 통해 

자기  주의와 우울의 상 이 실험실 상황 밖의 실제 상

황에서도 나타남을 검증했다. Ingram(1990)의 개 연구 이

후 스트룹 과제를 통해 우울증 환자의 주의편향을 실험한 

연구(Segal et al., 1988; Segal et al., 1995)는 자기 기술  단어

에 한 우울증 환자의 반응시간이 느림을 확인하여 우울

과 자기 의 계에 한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 다. 

따라서 자기  주의편향은 우울의 유발에 기여하는 

변인임을 가정할 수 있다.

  자기에 한 주의편향은 우울의 계기가 되지만, 우울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은 아니다. Lim S et al.(2005)의 스트룹 

과제를 이용한 주의편향 연구에서 스트룹 효과는 정보에 

한 정교한 처리가 가능한 역치상 자극에서, 그리고 부정

인 단어에 한해서만 유효했다. Jeakal EJ et al.(2012)의 스

트룹 연구에서도 역치상 조건에서 부정  정보에 한 처

리 시간이 길수록 더 큰 인지편향을 보 다. 이 두 연구는 

우울을 일으키는 인지  과정에서 자동  주의 보다는 

 상에 한 의식  정보처리 수 과 방향이 요함을 

시사한다. 즉, 주의를 통해 지각된 자기정보에 한 인

지  평가가 우울에 요하다.

  자기를 과도하게 정 으로 평가하거나 정확하게 지각

하는 사람은 우울을 게 느낀다(Vaillant, 1977; Jourard et al., 

1980; Lewinsohn et al., 1980; Alicke, 1985; Brown, 1986). 반면 

우울한 사람은 자기에 해 부정 인 인지편향을 가지고

(Beck, 1976), 자기비 인 사람은 자기의 반  특성을 

부정 으로 평가함으로써 스트 스를 많이 받아 우울증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Blatt, 1974). 이러한 연구 결과

를 종합하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자기  

주의와 우울의 계는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자기특성에 

주목하여 비 인 평가를 할 때 우울이 발생할 것이다. 

즉 자기비 은 자기  주의와 우울의 계를 매개할 것

이다. 

  자기비 (self-blame)은 자신에 해 가혹하게 평가하는 

역기능  성격 특성으로 죄책감이나 열등감, 분노, 우울 등

의 부정 인 정서를 동반한다. 자기비  경향이 심한 사람

은 자기에 해 비 으로 단하여 무가치감, 실패감, 무

망감 등의 병리  수 의 부정정서를 느끼는 반면 정

인 정서는 잘 느끼지 못하여 우울증에 취약하다(Whelton et 

al., 2005). 그러나 자기비 은 이성  고찰을 통해 개선 가

능한 잘못된 행동을 보다 발 인 방향으로 교정하게 하는 

응 인 기능도 할 수 있다. 컨  자기비 은 그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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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자기학 (self-persecution)와 자기교정(self-correcti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Irons et al., 2004), 학  자기비 은 자

신을 괴하지만 교정  자기비 은 자기를 효율 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Nolen- 

Hoeksema(1991)의 반응양식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정서에 반응하는 특정한 인지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

이 정서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이후 정서가 향을 받는

다. 반응양식이론은 우울의 유지와 발 을 설명하기 해 

고안된 것으로, 일시 으로 생긴 우울정서에 해 역기능

인 반응양식으로 일 할 경우 우울은 지속되고 발 된

다. 따라서 자기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  정서에 해 

반응양식이 어떻게 기능하는가에 따라 자기비 이 우울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자기비 과 우울 사이

의 계는 반응양식의 기능  수 에 따라 조 될 가능성

이 있다. 

  Nolen-Hoeksema(1991)는 주의의 에 따라 반응양식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것은 우울한 상태에서 외부의 

정 이거나 립 인 상으로 주의를 돌리는 주의 환

 반응양식과 자신의 우울한 기분과 사고에 을 맞추

는 내부  반응양식이다. 여기서 내부  반응양

식은 지각된 부정  정서에 계속 을 맞춰 생각하고 행

동하게 하여 우울을 유지하고 발 시키는 양식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연구에서 내부  반응양식

에 자신의 우울을 직면하게 하고(Hunt, 1998), 문제해결을 

한 인지  노력을 유도하여 우울을 경감시키는 정

인 측면이 있다(Watkins et al., 2002)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Treynor et al.(2003)은 Nolen-Hoeksema et al.(1991)이 개

발한 내부  반응양식 척도(Ruminative Response Scale: 

RRS)를 요인분석하여 RRS가 반추(brooding)와 반성(reflection)

이라는 두 개의 독립 인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

하 다. 이때 반추는 자신의 우울한 정서에 을 맞추는 

부 응 인 인지과정으로 기존의 내부  반응양식에 

해당하고, 반성은 문제해결을 해 우울의 원인과 사고과

정을 분석하여 우울을 경감시키는 응 인 인지과정을 

의미한다.

  내부  반응은 문제해결을 한 탐색을 목 으로 

시작된다(Martin et al., 1989). 따라서 반추와 반성은 별개의 

반응양식이 아니라 방식은 같지만 그 기능이 다르게 분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성과 마찬가지로 반추도 기

에는 문제해결이라는 목 달성을 해 안을 탐색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고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목

을 잃거나 처리되지 못한 부정  정보에 압도되면 기의 

통제  기능에 방해를 받게 된다. 이는 반추가 사고과정의 

기에는 문제해결  성격을 띠지만 문제해결이나 정보처

리, 정서처리에 실패하여 차 역기능 으로 변한다는 연

구결과와도 일치한다(Segerstrom et al., 2000). 선행연구에서 

반성  반응양식과 우울이 정  계가 나타나거나(Kim 

JY, 2000; Kim MJ, 2011) 유의한 계가 발견되지 않는

(Burwell et al., 2007; Hong SI et al., 2009) 등 일 성 있는 결

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한 반추와 반성이 질 으로 구별

되지 않음을 지지한다.

  반응양식 에서도 반추는 우울의 인지  과정을 연구

하는 데 있어 매우 요한 변인이다. 이는 반추  반응양

식이 우울의 발생과 유지, 발 을 설명하는 데 요한 변

인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 졌을 뿐 아니라, 반추의 기

능이 분화하는 과정을 통해 반추가 우울의 남녀 성차에 기

여할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의 발생률이 높고 유지기간도 긴 것에 해 Nolen- 

Hoeksema(1991)는 여성은 부정  정서에 해 더 많이 반추

하지만, 남성은 부정  기분을 해결하는 략으로 주의

환  반응양식을 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반추가 도

구  목 에서 시작된다는 (Martin et al., 1989 & 1996; 

Segerstrom et al., 2000)을 고려했을 때, 우울의 성차는 남녀

가 사용하는 반응양식이 서로 다르기 보다는 같은 반응양

식인 반추를 쓰더라도 성향에 따라 기능이 다르게 분화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추는 기에 문제해결을 지향

하지만 부정  정보나 정서에 취약하므로 반추하는 사람

의 문제지향 이거나 감정 인 성향은 반추의 기능이 분

화하는 데 향을 미칠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성격차이에 

한 오랜 논의에 의하면, 남성은 보다 문제해결 이고 여

성은 보다 감정  성향이 우세하다(Maccoby et al., 1974; 

Kaplan et al., 1980). 따라서 성별에 따라 반추의 기능, 즉 자

기비 과 우울 사이에서 반추의 조 효과에는 차이가 있

을 것으로 상하 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절차

  우울(20문항), 반추  반응양식(10문항), 자기비 (10문

항), 자기  주의(30문항), 인구통계학  질문(4문항) 순

으로 구성된 총 74문항의 질문지를 실시하 으며,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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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der differences in variable.

Male (N 115) Female (N 200)
t

M(SD) M(SD)

Self focus 2.520 (.710) 2.507 (.691) .160

Self blame 2.590 (.806) 2.807 (.822) −2.261*

Rumination 2.391 (1.073) 2.556 (1.044) −1.335

Depression 1.804 (.495) 1.932 (.515) −2.161*

*p＜.05.

소요된 시간은 15분 내외 다.

2. 연구 대상 

  2015년 8월 순부터 9월 까지 온라인과 오 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총 315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115명(36.5%), 여자 200명

(63.5%)이었다. 연령은 나이를 보고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하

고 평균 약 22.92세(SD=3.68) 으며, 연령범 는 만 19세에

서 43세로 구성되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 15명(4.8), 고졸 7

명(2.2%), 학 재학 208명(66%), 졸 63명(20%), 학원 이

상이 22명(7%)이었으며, 직업은 무응답 4명을 제외한 311

명  학생이 245명(77.8%), 사무 종사자 17명(5.4%), 문

가  련 종사자 15명(4.8%), 무직 13명(4.1%), 서비스 종

사자 10명(3.2%) 등으로 집계되었다.

3. 측정도구

  1) 자기초점 주의 성향 척도(Scale for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in Social situation; SDSAS): 

개인 내부로 향하는 일반 인 주의편향을 측정하기 해 

Lee JY et al.(2005)이 개발한 것으로, 일반 인 자기  주

의 성향을 측정하는 9문항과 자기몰입을 측정하는 21문항

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식 5  척도이다. 본 연구

에서 일반  자기  주의 척도와 자기몰입 척도의 신뢰

도 계수는 각각 .869, .944 으며 체는 .943 이었다. 

  2) 자기-비판적 인지 척도(Self-Critical Cognition Scale: 

SCCS): 자기에 한 부정 인 사고 편향을 측정하기 

해 Ishiyama et al.(1993)이 개발한 것으로, 부정  자기진술

을 측정하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식 5  척도이

다. 본 연구는 Lee HM(2009)가 번안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타당도가 높았던 10개의 문항을 이용했으며, 본 연구의 신

뢰도 계수는 .894 다.

  3) 반응양식 질문지(Response Mode Questionnaire: 

RMQ): 부정  사고와 정서에 한 개인의 반응 경향성을 

측정하기 해 Nolen-Hoeksema(1991)의 반응양식 질문지

(Response Style Questionnaire: RSQ)와 Trapnell et al.(1999)의 반

추-반성 질문지(Rumination-Reflection Questionnaire: RRQ)를 

수정하여 Shin WS(2006)이 개발한 것으로, 반추, 반성, 체험

 내면자각  반응양식을 알아보는 총 4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추  반응양식에 해당하

는 10문항을 사용했으며 신뢰도 계수는 .931이었다.

  4)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 척도: 미국 국립정신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에서 개발한 우울성향 척

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Cho MJ et al.(1993)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으로, 

최근 일주일 간 경험한 우울증상 빈도를 측정하는 20문항

으로 구성된 리커트식 4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 계수는 .909 다.

4. 분석방법

  SPSS 18.0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

시했다. 먼  연구변인에 한 성차가 존재하는 지 알아보

기 해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기비 과 우울에서 남녀간 차이가 발견되어 이후 분석

은 남녀를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변

인간 상 을 분석하고, 종속변인에 향을 미치는 연구변

인 사이의 공선성을 진단하 다. 

  재된 매개효과 분석을 해서는 먼  매개효과를 검

증한 뒤 순차 으로 조 효과를 검증했다(Muller et al., 

2005; Kin MJ, 2013). 첫째, 자기비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Baron et al.(1986)의 

매개조건이 충족되는 지 확인한 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비모수 인 재표집 방법(bias-corrected 

bootstrap)을 사용했다. 둘째, 반추  반응양식의 조 효과

를 검증하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때, 상호

작용변인의 생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인간 다 공

선성을 방지하기 해 평균 심화(mean-centering)한 값을 

이용했다. 조 효과의 방향은 단순주효과분석(simple main 

effect)을 통해 확인하 다.

결      과 

1. 변인에 대한 남녀 차이 

  연구변인에서 성차의 존재를 확인하기 해 기술통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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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of each variable and multicollinearity analysis.

1 2 3 4
Variance influence factor (VIF)

Male Female

1. Self focus .467*** .468*** .388*** .616 (1.623) .737 (1.358)

2. Self blame .586*** .664*** .536*** .458 (2.182) .528 (1.895)

3. Rumination .552*** .695*** .648*** .486 (2.058) .527 (1.897)

4. Depression .425*** .539*** .619***

Data in the upper right segment represent those for female, whereas those in the bottom left segment are for male.

***p＜.001.

Table 3. The mediation effect of self blame on relationship between self 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for male.

Step B β t R2 (adj R2) F

1 Self focused attention → Depression .297 .425 4.991*** .181 (.173) 24.913***

2 Self focused attention → Self blame .666 .586 7.692*** .344 (.338) 59.171***

3 Self blame → Depression .331 .539 6.808*** .291 (.285) 46.344***

4 Self focused attention → Depression .116 .166 1.711 .309 (.297) 25.030***

Self blame → Depression .272 .442 4.559***

***p＜.001.

Table 4. The mediation effect of self blame on relationship between self focused attention and depression: for female.

Step B β t R
2
 (adj R

2
) F

1 Self focused attention → Depression .289 .388 5.916*** .150 (.146) 34.999***

2 Self focused attention → Self blame .556 .467 7.431*** .218 (.214) 55.213***

3 Self blame → Depression .336 .536 8.945*** .288 (.284) 80.007***

4 Self focused attention → Depression .116 .175 2.623** .312 (.305) 44.630***

Self blame → Depression .285 .455 6.802***

**p＜.01, ***p＜.001.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1이다. 분석결과 자

기비 과 우울에서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기

비 에서 남성(M=2.590)보다 여성(M=2.807)의 수가 높

았으며(t=−2.261, p＜.05), 우울도 여성(M=1.932)이 남성

(M=1.804)보다 높았다(t=−2.161, p＜.05). 그러나 성별을 

제외한 다른 인구통계학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

2. 변인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변인간 상 계와 독립변인간 다

공선성 정도를 Table 2에 제시하 다. 상 분석 결과 모든 

변인 간에는 유의한 정  상 이 있었다. 특히 남성의 경

우 자기  주의와 자기비 (r=.586), 자기비 과 반추

(r=.695), 반추와 우울(r=.619) 사이에 강한 정  상 이 나

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도 자기비 과 반추(r=.664), 반추와 

우울(r=.648) 사이에 강한 상 이 있는 반면, 자기  주

의와 우울 간의 상 (r=.388)은 상 으로 약한 편이었다.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독립변인간 다 공선성을 진

단한 결과, 성별에 상 없이 모든 변인이 공차한계(tolerance)

가 0.1이상,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이하이므로 다 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자기비판의 매개효과 

  자기  주의와 우울 사이의 계에서 자기비 의 매

개효과를 성별을 구분하여 계  회귀분석한 결과를 남성

은 Table 3, 여성은 Table 4로 제시했다.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5,000번의 비모수 인 재표집 방

법(bias- corrected bootstrap)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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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moderation effect of ruminative response style on relationshipbetween self blame and depression: for male.

Depression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Self blame .539 6.808*** .211 2.082* .211 2.129*

Rumination .473 4.678*** .568 5.286***

Self blame*Rumination −.190 −2.305*

R
2

.291 .407 .434

ΔR
2

.291*** .116*** .027*

F 46.344*** 38.393*** 28.353***

*p＜.05, ***p＜.001.

Fig. 1. Interaction of self blame and rumination in depression for male.

  남성의 경우, 1단계에서 자기  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 고(β=.425, p＜.001), 2단계에서 자기  

주의가 자기비 에 미치는 향이 유의했으며(β=.586, p

＜.001), 3단계에서 자기비 이 우울에 미치는 향이 유의

했다(β=.539, p＜.001).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자기  

주의와 자기비 을 회귀방정식에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

기  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성의 자기비 은 자기  주의와 우울 간의 

계를 완  매개하 다. 부트스트랩핑 결과도 자기  주

의가 잠정  매개변인인 자기비 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 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845에서 .2921로 추정되어 0

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했다.

  여성의 경우, 1단계에서 자기  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 고(β=.388, p＜.001), 2단계에서 자기  

주의가 자기비 에 미치는 향이 유의했으며(β=.467, p

＜.001), 3단계에서 자기비 이 우울에 미치는 향도 유의

했다(β=.536, p＜.001).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자기  

주의와 자기비 을 회귀방정식에 동시에 투입했을 때 자

기  주의가 우울에 미치는 향력(β=.175, p＜.001)이 

유의했으나, 1단계에서 자기  주의만 언변인으로 투

입했을 때의 향력(β=.388, p＜.001)에 비해 감소했다. 

부트스트랩핑 결과, 자기  주의가 잠정  매개변인인 

자기비 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 효과의 95% 신뢰구간

은 .1028에서 .2292로 추정되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자기비 은 여성에 있어서 자기  주의와 우울간의 

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반추적 반응양식의 조절효과

  반추  반응양식이 자기비 과 우울의 계를 조 하며, 

조 효과에는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첫 번째 단계에는 

자기비 을 투입하고, 두 번째 단계에는 반추  반응양식

을 투입하고, 세 번째 단계에는 자기비 과 반추  반응양

식의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여 R2
 변화량을 분석했다. 

  남성의 자기비 과 우울의 계에서 반추  반응양식의 

조 효과를 알아보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결과, 자기비 만을 투입한 Model 

1에서는 설명력이 29.1%로 유의하 다. 이어서 반추  반

응양식을 투입한 Model 2에서의 설명력은 40.7%로 Model 1

에 비해 11.6%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자기비 과 반추  

반응양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Model 3에서는 설명량이 

2.7%로 증가하 고 그 수 은 유의했다. 따라서 남성의 반

추  반응양식은 자기비 과 우울의 계에서 조 효과를 

가진다.

  남성에게서 자기비 이 우울에 미치는 향이 반추의 

수 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해, 수를 기 으로 자

기비 과 반추의 상하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의 우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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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moderation effect of ruminative response style on relationship between self blame and depression: for female.

Depression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β t β t

Self blame .536 8.945*** .190 2.664** .196 2.761**

Rumination .522 7.315*** .490 6.683***

Self blame*Rumination .095 1.718

R
2

.288 .440 .448

ΔR
2

.288*** .152*** .008

F 80.007*** 77.372*** 53.076***

**p＜0.01, ***p＜.001.

균값을 산출하여 Fig 1과 같이 상호작용 그래 를 작성하

다. 자기비 과 반추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 반추경

향이 낮은 집단에 비해 반추경향이 높은 집단에서 자기비

이 우울에 미치는 향이 더 컸다. 자기비  수 에 따른 

우울의 차이는 반추 경향이 높은 집단(t=−2.051, p＜.05)

과 낮은 집단(t=−1.960, p＜.05)에서 모두 유의하 다. 

  여성의 자기비 과 우울의 계에서 반추  반응양식의 

조 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해 Table 6과 같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Model 1에서 자기비

만을 투입했을 때, 설명력이 28.4%로 유의했다. Model 2

에서 반추  반응양식을 투입하자 설명력이 43.4%로 

Model 1에 비해 15.2% 증가했다. 그러나 Model 3에서 자기

비 과 반추  반응양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설

명량의 증가분은 0.8%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비

과 우울의 계에서 반추  반응양식은 남성과 달리 여

성에게서는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자기  주의, 자기비 , 반추  반응양

식과 같은 내부  인지기제를 통해 우울에 이르는 인

지과정을 검토하고자 하 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각 인

지기제와 우울의 계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만, 세 인지기

제의 계를 통해 우울의 경로를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으

며, 특히 우울모델에서 우울의 성차를 고려한 연구는 부족

하다. 본 연구는 자기  주의가 반추  반응양식에 재

되는 자기비 에 매개되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을 성별

에 따라 분석하여, 우울을 일으키는 역기능  인지과정을 

종합 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비 이 자기  주

의와 우울의 계를 매개하 다. 연구변인에 한 차이검

증에서 자기비 과 우울에 성차가 발견되었으므로 남녀를 

나 어 매개검증을 한 결과, 남성의 자기비 은 자기  

주의와 우울을 완  매개했으며 여성의 자기비 은 자기

 주의와 우울을 부분 매개하 다. 따라서 자기비 은 

남녀 모두에서 매개효과가 있었다.

  둘째, 남성의 경우 반추  반응양식은 자기비 과 우울

의 계를 조 하 다. 자기비 과 우울에 한 반추의 조

효과는 남성의 경우에만 유의하여, 반추가 높을수록 자

기비 이 우울에 미치는 향이 증가하 다. 그러나 여성

의 경우에는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주요 결과에 해 살펴보자. 먼  우울에는 성차

가 있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는 여성이 우울증상

을 경험할 확률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높다는 통계조사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와 여성(10∼

25%)의 우울증 유병률이 남성(5∼12%)보다 약 2배 높다는 

역학연구(Kessler et al., 2005)를 반 한다. 자기  주의나 

반추에서는 남녀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반추는 남녀 

모두에게서 자기비  는 우울과 높은 정  상 을 가지

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울의 성차가 반추보

다는 자기비 과 련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기비 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비

은 자기  주의를 매개하여 우울에 향을 미쳤다. 이는 

주의편향과 련한 선행연구에서 인지  편향이 상에 

한 단순한 주의보다는 인지 정보처리가 가능할 때 발생

하며, 부정  정보에만 제한 으로 발생했다는 결과와 일

치한다(Lim et al., 2005; Jeakal EJ et al., 2012).  정  자

기평가나 정확한 자기지각은 우울과 련성이 낮다는 연

구(Vaillant, 1977; Jourard et al., 1980; Lewinsohn et a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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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ke, 1985; Brown, 1986)와 일치한다. 즉, 자의식보다는 자

기특성에 한 인지 평가가 요하고, 특히 자신을 부정

으로 평가할 때 우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 으로 남성의 경우에 자기비 은 자기  주의와 

우울을 완  매개하 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부분 매개하

다. 남성의 자기비 이 자기  주의와 우울을 완  매

개한 것은 남성의 경우 자기  주의만으로는 우울이 발

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반면 여성의 자기비 은 자기

 주의와 우울을 부분 매개함으로써 매개효과를 제하고

도 자기  주의가 우울에 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다. 자기  주의 변인 내에서의 성차는 유의하지 않

았으므로, 매개경로에서 나타나는 자기  주의의 성별 

차이가 우울의 성차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성은 자기비 의 매개 없이 자기  주의만으로도 우

울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우울의 발

생 빈도나 지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자

기  주의의 속성이 하나가 아니라 주의의 상이나 

 등에 따라 다르다는 선행연구의 견해(Trapnell et al., 

1999; Lee JY et al., 2005)를 반 하는 것으로서, 자기  주

의의 하 요소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

사한다.

  자기비 과 우울의 계에서 반추  반응양식의 조 효

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에게서만 자기비 과 반추의 상호

작용이 유의하 다. 구체 으로 반추  반응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남성은 자기비 이 우울에 미치는 향력이 강한 

반면, 반추  반응양식을 게 사용하는 남성은 자기비

이 우울에 미치는 향이 상 으로 약하므로 반추가 높

은 남성보다 우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추의 기능에 

한 선행연구(Martin et al., 1989 & 1996; Nolen- Hoeksema, 

1991; Segerstrom et al., 2000)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반추 

경향이 낮은 경우에는 반추가 문제해결을 한 목 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비 이 우울에 미치는 향력

을 완충하는 반면, 반추가 높아지면 기의 목 을 잃고 

역기능 으로 변질되므로 자기비 의 향력을 상승시키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반추의 조 효과가 남성

에게만 발생한 것은 남성의 문제해결  성향이 반추의 도

구  기능이 향력을 발휘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으로 보

인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기비 과 우울의 사이에서 반추의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의 우울이 반추에 의해 

조 되지 않은 것은 여성에게서 높은 반추가 자기비 이 

우울에 미치는 향력을 증가시키지 않았다기보다는, 낮

은 반추가 자기비 이 우울에 미치는 향력을 제어하는 

기능과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반추가 낮은 여성은 자기비  수 과 계없이 

남성에 비해 우울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문제해결보다는 감정에 더욱 민감하므로(Maccoby et 

al., 1974; Kaplan et al., 1980), 반추경향이 낮은 경우에도 

기의 통제  기능보다는 정서 몰입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울을 일으키는 역기능  인지기제에 한 

기존의 연구를 종합 으로 검증하면서도 인지과정에서의 

성차를 고려하여 우울의 성차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가

능성을 확인하 다. 자기  주의와 우울 사이에서 자기

비 의 매개에 성차가 있음을 확인하고, 최근 활발히 연구

되고 있는 자기  주의의 다차원  특성에 성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우울의 인지과정에 향을  수 있음을 

제안하 다. 한 반추  반응양식의 기능에 한 성차를 

이론 으로 고찰하고 자기비 과 우울 사이에서 반추의 

조 효과에 성차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추후 성차를 포

함하여 반추의 하 요소나 기능분화에 한 다각 인 연

구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를 통해 우울의 인지  기제에 

한 기존의 논의를 검증하고 발 시키고자 했다는 에

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울증의 인지치료에 있어서 요한 시

사 을 제공한다. 기존 연구는 반추  반응양식이 역기능

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감소시키는 치료방략이 효

과 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반추  반응양식을 근 하는 것 보다는 개인에게서 실제

로 작동하고 있는 반추의 기능을 분석하여 정 으로 활

용하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 한 우울증을 일으키는 

인지과정을 이해하고 치료방략을 마련함에 있어서 인지기

제뿐 아니라 성별이나 성향과 같은 개인  변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 으로 자기  주의나 반추  반응

양식은 우울과 상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

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혹은 문제해결

지향이나 정서성과 같은 기질  성향에 따라 우울과는 

련이 없거나 응 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  주의나 반추와 같이 우울과의 

계에 있어서 비교  일 된 연구결과가 축 된 변인일

지라도, 다양한 개인차 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변인의 하

요소 별 특징을 분석하는 등의 다각 이고 심층 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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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우울에 한 이해를 넓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재된 매개모형에 한 검증을 두 번의 계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와 재효과를 독립 으로 

검증하 다. 이 결과 반복 인 분석으로 인한 통계  오류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

해 본 연구결과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 일반화된 우울 연구를 목 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표집이 특정집단에 한정되어 표본의 표성이 충분히 확

보되지 않았다. 즉, 표본이 20 , 30 의 은 층과 학재

학 이상의 고학력자에 편 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60  이

상의 고령층과 학력자의 우울 수 이 보다 높은 것을 고

려할 때, 이후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인구통계학  구조와 

우울 황을 고려한 표본을 표집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

확인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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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울의 발생과정을 내부  인지기제를 심으로 살펴보고자, 자기  주의와 우울의 계에서 반추

 반응양식에 의해 조 되는 자기비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다. 이를 하여 315명의 참여자(남 115명, 여 200명, 

연령 범 : 19∼43세)를 상으로 우울, 반추  반응양식, 자기비 , 자기  주의를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과 변인간 상 계를 분석한 뒤, Muller 등(2005)의 제안에 따라 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재된 매개효과를 순차 으로 검증하 다. 차이검증 결과 자기비 과 우울에서 성차가 

확인되어 이후 분석은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실시했다. 매개검증 결과 남성의 자기비 은 자기  주의와 우울을 

완  매개한 반면, 여성의 자기비 은 자기  주의와 우울을 부분 매개하 다. 조 검증 결과 반추  반응양식은 

남성에 한해서만 자기비 과 우울 사이의 계를 조 하 고, 남성의 반추가 높을수록 자기비 이 우울에 미치는 

향이 증가함을 확인하 다. 여성에게서는 반추와 자기비  사이에 유의한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내부  주의편향은 부정 인 해석편향이 동반될 때 우울에 미치는 향력이 증가하며, 그러한 향력은 

부정  자기해석이 일으키는 정서에 한 개인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연구변인과 경로

에서 나타난 남녀차이를 분석하여 자기  주의와 반추  반응양식에 우울의 성차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하 다. 우울의 인지 기제에 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 으로 검증하고 발 시키고자 했다는 에서 연구 

의의를 찾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 과 추후 연구제언을 기술하 다.

심단어: 자기  주의, 자기비 , 반추  반응양식, 우울, 남녀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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